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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1년 이내 신차의 ‘초기품질’ 평가에서 국산 브랜드는 현대차, 수입 브랜드는 렉

서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평균 3년 사용한 차의 '내구품질'에서는 국산은 제네

시스, 수입은 렉서스가 1위였다. 렉서스는 초기·내구품질 양 측면에서 국산·수입을 통틀

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2021년 자동차 기획조사 보도자료②

1년 탄 사람도, 3년 탄 사람도…렉서스 품질에 ‘엄지척’
 컨슈머인사이트, 국산 vs 수입차 브랜드 품질 경쟁력 비교

- 렉서스, 초기·내구품질 국산·수입 통틀어 압도적 경쟁력

- 제네시스, 국산차 내구품질 단번에 1위...초기품질은 2위

- 현대차는 국산 초기품질 6년 연속 1위…기아는 4위 그쳐

- 국산 경쟁력 계속 좋아졌지만 수입차 상위권엔 많이 뒤져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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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

상)’에서 국산·수입차 브랜드별 품질경쟁력을 조사했다. 새 차 구입 후 약 1년과 3년이 

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각 초기품질(TGW-i : Things Gone Wrong-initial)'과 '내구품

질(TGW-d : Things Gone Wrong-durabillity)'에 대해 묻고 자동차 브랜드별로 '100대 

당 문제점 수(PPH)'를 산출해 비교했다. PPH는 숫자가 작을수록 문제점 수가 적은 것

으로, 품질 경쟁력이 우수함을 뜻한다.

■ 초기품질 : 국산차 평균, 처음으로 수입차 평균 앞질러

국산 브랜드 초기품질은 ▲현대차가 139 PPH로 2016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

으며, ▲제네시스가 140 ▲쌍용이 141로 뒤를 이으며 1 PPH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

기아(148) ▲한국지엠(156) ▲르노삼성(162)은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올해 현대에서 분

리돼 처음 단독 브랜드로 평가된 제네시스가 부동의 1위 현대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2위에 오른 점이 눈길을 끈다. 전년보다 46 PPH 줄어들면서 초기품질 평가가 획기적

으로 향상된 덕분이다. 반면 5년 연속 2위였던 기아는 올해 4위로 떨어졌다[그림1].

수입차는 ▲렉서스가 73 PPH로 독보적이었고 ▲토요타가 95로 2위를 달렸다. 그 뒤

로는 ▲볼보(133) ▲BMW(136) ▲벤츠(144) 순으로 평균 이상의 품질 평가를 받았다. 

범(汎)토요타 2개 브랜드(렉서스·토요타)는 2016년 이후 6년 내내 선두자리를 두고 경

쟁해 왔으며 이번에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렉서스가 4번, 토요타가 2번 

1위에 올라 한 번도 타사에 1, 2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판매 상승세

를 타고 있는 볼보는 2019년 6위에서 작년 4위, 올해 3위로 올라섰다.

국산차 초기품질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6개 브랜드 모두 PPH가 작년보다 향상되면

서 평균 145를 기록했는데, 전년 평균이 159였음을 감안하면 100대당 문제점 수가 1

년새 14건(1대당 0.14건) 줄어든 셈이다.

국산차 평균 초기품질 문제점 수는 측정 21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차를 앞질렀다. 수

입차 평균이 152로 뒷걸음질(전년대비 4 PPH 증가)하는 사이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범토요타 2개 브랜드는 2년 연속 100 PPH 미만을 기록했고, 최근 6년간 다

른 브랜드는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두 자릿수 PPH를 각각 4회 달성하는 경지에 올랐

다. 국산차 초기품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

족함을 알 수 있다.

 ■ 내구품질 : 6년 연속 렉서스 1위, 토요타 2위

국산 내구품질은 ▲제네시스가 276 PPH로 1위였고, ▲현대차가 302로 2위였으며 그 

뒤로 ▲기아(318) ▲쌍용(320) ▲한국지엠(335) ▲르노삼성(367) 순이었다. 제네시스는 

현대차를 단번에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명성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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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산 최하위 쌍용이 1년새 86 PPH를 줄이며 선전한 점도 눈길을 끈다[그림2].

수입차 내구품질 역시 ▲렉서스(98) ▲토요타(157)가 1,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

벤츠(256) ▲BMW(311)의 순이었다. 렉서스는 6년 연속 1위, 토요타는 6년 연속 2위를 

유지하며 범토요타 브랜드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 렉서스는 처음으로 100 미만을 찍었고, 토요타는 유일하게 

100 PPH대를 기록했다. 막강 렉서스의 유일한 도전자는 한 집안의 토요타 뿐이다.

국산·수입 브랜드 대부분 내구품질이 향상됐는데 BMW만 예외적으로 문제점 수가 크

게 증가(+48 PPH)했다. 이는 화재게이트가 발생한 2018년 구입자가 평가자로 다수 포

함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소비자가 품질 문제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의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구품질은 국산 브랜드의 오래된 약점이다. 지난 20년간 그 차이를 크게 줄여 왔지

만 국산 평균 319로 수입 평균 261에 한참 뒤지고, 국산 1위 제네시스(276)가 수입 평

균에 크게 못 미칠 정도다.

■ 렉서스, 품질-서비스 4개 부문 ‘그랜드슬램’

국산차는 초기품질과 내구품질 모두 꾸준히 좋아지고 있으며, 제네시스가 별도 브랜

드로 다뤄진 첫 조사에서 초기품질 2위, 내구 품질 1위에 올랐다는 점은 앞으로의 가

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요 수입 브랜드와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범

토요타의 품질 경쟁력은 국산차 브랜드에는 넘사벽(넘기 힘든 4차원의 벽)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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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는 초기품질·내구품질 외에도 판매서비스·사후서비스 만족도에서 모두 압도적 

1위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참고.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 ‘메이저 순’이 아니었다). 노

재팬 이후 일본차가 국내 판매에 고전하고 있음에도 한 번 타본 소비자는 렉서스의 제

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에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렉서스가 어떻게 넘사벽 

수준에 이르게 됐고 그 격차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면밀한 탐구와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1차 조사(2021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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